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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수동 앞바다는 수심 에 대형 연산호와 해송 등이 밀집해 있어 26m

다이빙이 비교적 편한 지점에서 바다속 절경을 즐길 수 있다 사진은 바오밥나. 

무를 연상시키는 대형 맨드라미 산호 사진 조성익 자문위원 . =

수심 에 대형 연산호 해송 등 밀집26m · 

다이빙 비교적 편한 지점 포인트 형성

겨울철 다이빙은 날씨와의 싸움이다 겨울 태양이 뜬 날을 잡더라도 어김없이 매서운 북서풍이 . 

불어 다이빙을 힘들게 한다 거기에 한 없이 내려간 수온도 한 몫 거든다. .

하지만 진정한 물 맛을 아는 다이버라면 겨울이라고 다이빙을 쉴 수는 없다 차가운 수온은 세. 

미 드라이나 드라이 슈트로 막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을 이기고 물 속에 들어간 다이. 

버에게 바다는 맑은 시야로 보답해준다 제주의 겨울바다는 짙은 하늘빛으로 다이버를 맞을 준. 

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탐사팀이 찾은 제주시 사수동 앞 바다 시크릿 가든 포인트에서 서쪽으로 약 떨어2km 

진 일명 로드 포인트 수중 여의 모양이 길처럼 돼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Road)' . .

탐사 당일 맑게 개인 하늘이지만 제법 북풍이 불고 있었다 파도는 그리 높지 않아 다이빙하기. 

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사수동 포구 바로 옆 다이빙 숍에 탐사팀이 모두 모이자 각자 다이빙 장비를 챙기고 숍에서 

운행하는 고무보트에 몸을 실었다 분여 정도 지나자 포인트에 도착했다 정조시간이 금방 지. 3 . 

나서인지 조류는 심하지 않았다 탐사팀은 촬영장비를 들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차가운 바닷. . 

물이 슈트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긴가지해송과 맨드라미 산호 ▲

포인트의 전체적인 지형은 뻘 위에 나지막한 바위들이 산재해 있는 형태다 육상에서 비교하자. 

면 빌레밭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겨울철이라 맑은 시야를 기대했지만 부유물이 잔뜩 끼어 ' ' . 

있다 해저 암반을 뒤덮고 있는 뻘도 상당해 핀킥에 주의하지 않으면 부유물이 구름처럼 일어. 

나기 때문에 탐사팀은 조심스럽게 유영을 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곳곳에 자라고 있는 연산호들을 보는 순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탐사팀이 해저 바닥에 닿자마자 가 훨씬 넘는 긴가지해송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더니1m , 

가는 곳마다 대형 연산호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손으로 둘레를 재보니 는 훌쩍 . 30cm

넘고 길이도 이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마치 아프리카 다큐에서 봤던 바오밥나무를 50cm . 

연상케 한다. 



사진 왼쪽부터 다양한 색상의 큰산호붙이히드라 긴가지해송 대형 맨드라미 산호, , ▲

대형 연산호를 촬영하면서 조금씩 북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냉수대를 . . 

만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온이 도로 차가웠는데 더 차가운 바닷물을 만난 것이다 웻슈. 14 . 

트를 입은 탐사팀에게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탐사는 이쯤에서 접

어야 했다.

아쉽게 포인트 전체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탐사를 통해 얻은 수확은 있다 보통 서귀포 . 

앞바다 등지에서 대형 연산호를 볼려면 적어도 수심이 는 넘어야 한다 비양도 인근에서도 30m . 

역시 수심이 지점까지 내려가야 볼 수 있다 또 개체수도 많지 않다 문섬 남동쪽 수심 35m . . 

지점에서 대형 연산호를 볼 수 있었지만 몇 년전 태풍 이후 모두 사라져 버렸다35m .

대형 맨드라미 산호와 길쭉예쁜이해면▲

하지만 사수동 앞바다에서는 수심이 에 지나지 않고 바오밥나무처럼 큼직한 대형 연산호26m , 

와 해송들이 밀집해 있었다 이번 포인트를 안내한 김선일 강사는 제주시권 지역에서 이처럼 . "

많은 대형 연산호를 볼 수 있는 곳은 드물다 며 게다가 수심도 로 다이빙이 편해 여름이" " 26m

면 수중촬영을 하려는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다 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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